흥부의 재평가

다음 신재효본의 내용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면서 흥부를 재 평가해 보자.

1.  

(①(흥보가) 남의 일만 하느라고(=남을 돕기만 하느라고) 한 푼 돈도 못 버니 놀보 오죽 미워하랴. 하루는 놀보가 흥보를 불러, "흥보야 네 듣거라, ②사람이라 하는 것이 믿는데가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 너도 나이 장성하여 계집 자식이 있는 놈이 사람 생애 어려운 줄은 조금도 모르고서 나 하나만 바라보고 유의유식(遊衣遊食) 하는 거동을 보기 싫어 못 하것다. . 부모의 세간 아무리 많아도 장손의 차지인데, 하물며 이 세간은 나 혼자 장만했으니 네게는 부당이라. 네 처자를 데리고서 속거 천리(速去千里) 떠나거라. 만일 지체하여서는 살육지환(殺戮之患)이 날 것이니 어서 급히 나 가거라."....(중략)....  가련한 흥보 신세 지성으로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형님전에 비나이다. 형제는 일신이라 한 조각을 베면 둘다 병신 될것 이니 외어기모(外禦其侮)를 어이 하리. 동생 신세 고사하고 젊은 아내 어린 자식 뉘 집에 의 탁하여 무엇 먹여 살리리까. 장공예(張公藝)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구세(九世) 동거 하였는 데 아우 하나 있는 것을 나가라 하나이까. 척령( )은 짐승이나 금란지의(金蘭之誼)를 알 았고 상체(常 )는 꽃이로되, 탐락지정을 품었으니 형님 어찌 모르시오. 오륜지의를 생각하 여 십분 통촉하옵소서." 놀보가 분이 상투 끝까지 치밀어 그런 야단이 없구나. "③ 아버지 계실적에 나는 생판 일만 시키고서 작은 아들이 사랑옵다 글공부만 시키더니 너 매우 유식하다. 당 태종은 성주로되 천하를 다투어서 그 동생을 죽였으며 조비(曹丕)는 영웅 이나 재조를 시기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나 같은 초야 농부가 우애지정(友愛之情)을 알것 느냐." 구박 출문 쫓아내니 가련하다 흥보 신세 개구 다시 못 하고서 빈손으로 쫓겨나니 광대한 이 천지에 무가객(無家客)이 되었구나. 불쌍한 흥보댁이 부자의 며느리로 먼 길 걸어 보았것나.
1) 놀부는 재산을 어떻게 축적하였는가?

2) 흥부가 재산을 모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2. 

불쌍한 흥보댁이 부자의 며느리로 먼 길 걸어 보았것나. 어린 자식 업고 안고 울며불며 따 라갈 제 아무리 시장하나 밥줄 사람 뉘 있으며 밤이 점점 깊어 간들 잠잘 집이 어디 있나. 저물도록 빳빳이 굶고 풀밭에서 자고 나니 죽을 밖에 수가 없어 염치가 차차 없어 가네.
1) ‘부자의 며느리’ 흥보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3. 

흥보는 읍내에 가면 객사에나 사정(射亭)에나 죄기(坐起)를 높이 하고, 외촌을 갈 양이면 물방아집이든지 당산 정자 밑에든지 사처(舍處)를 정하고서 어린 것을 옆에 놓고 긴 담뱃대 붙여 물고 솥솔을 매 든지 또아리를 겯든지 냇가나 방죽이나 가까우면 낚시질을 앉아 할 제 흥보의 마누라는 어 린 것을 등에 붙여 새끼로 꽉 동이고 바가지엔 밥을 빌고 호박잎에 건건이 얻어 허위허위 찾아오면 염치없는 흥보 소견에 가장태(家長態)를 하느라고 가속이 늦게 왔다고 짚었던 지팡이로 매질도 하여 보고 입에 맞는 반찬 없다 앉았던 물방아집에 불도 놓아 보려 하고 별 수를 매양 부려
 

1) 놀부 집에서 쫓겨난 뒤 흥부의 행태를 보겠습니다. 흥부는 과연 열심히 노동해서 가족을 부양했을까요?

2) 흥부의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4. 

(흥보의 말. 형님 말씀처럼 열심히 일이라도 해 보려 했는데) 어찌 그리 무복하여 밤낮으로 벌려 해도 돈 한 푼을 못 모으고 원찮은 자식들은 아들이 스물다섯." 놀보가 뒤로 물러앉으며 군소리로, "박살할 놈 그 노릇을 해도 밤이면 대고 파니 다른 일 할 틈 있어야지 계집년 생긴 것이 눈이 벌써 음녀거든." "식구가 이러하니 아무런들 할 수 있소 빌어도 많이 먹으니 다시는 빌 데 없고 굶은 지도 원 오래니 더 굶으면 죽겄으니 예 형님전에 왔사오니 전곡간에 조금 주면 스물일곱 죽는 못 숨 여상(呂尙)의 일단사(一簞食)요 학철( 轍)의 일두수(一斗水)니 적선을 하옵소서."
1) 흥부가 계속해서 자식을 25명이나 낳은 이유는?

2) 25명의 아이들이 책임있는 아이들로 자란 것일까?

5.

여보시오 아기 압시(아기 아버지), 형님 댁에 건너가서 전곡간에 얻어다가 굶은 자식을 살려냅세." 흥보가 걱정하여, "형님 댁에 건너갓 애긍히 사정하여 돈이되나 쌀이 되나 주시면 좋거니와 어려운 그 성정 에 만일 아니 주시옵고 호령만 하시오면 근래 같은 세상 인심에 형님이 실덕될 터이니 안 가는 수가 옳으이" "주시고 안 주시기 천부에 계시오니 청하다가 못되면 한이나 없을 테니 수인사(修人事) 대 천명(待天命)에 길을 두고 산으로 갈까 되든지 안 되든지 허사 삼아 가 보시오." 흥보가 하릴없어 형의집에 건너갈 제,의관을 한참 차려 모자 터진 헌 갓에다 철대를 술로 감아 노갓끈 달아쓰고 편자는 좀이 먹고 앞춤에 구멍이 중중, 관자 떨어진 헌 망건을 물렛 줄로 얽어 쓰고 깃만 남은 베 중치막을 열두 도막 이은 술띠로 시장찮게 눌러 매고 헐고 헌 고의 적삼에 살점이 울긋불긋, 목만 남은 길버선에 짚대님이 별자로다. 구멍뚫린 나막신을 두 발에 잘잘 끌고 똑 얻어 올 걸로 큼직한 오쟁이를 평양 가는 어떤이 모양으로 관뼈 위에 짊어지고 벌벌 떨며 지나갈 제, 저 혼자 돌탄( 嘆)하여, "아무리 생각하나 되리란 말 아니 난다. 모진 목숨 아니 죽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1) 형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은 자의적이었는가? 아내의 성화에 못이겨 간 것인가?

  

6.

빼빼 마른 몸뚱이가 대강이를 엮어 놓은 듯 못 먹고 앉아 크니 원 무르게 되어서 큰 놈들은 스무 살 씩 작은 놈들은 열칠팔 세, 남의 자식 같으면 농사하 네 나무하네 한창들 벌이를 하련마는 원 늦되어서 부르는게 어메 아비 음식 이름, 아는 것 이 밥뿐이로구나. 다른 음식 알려 한들 세상에 난 연후에 먹기는 고사하고 보거나 듣거나 하였어야지. 밥 갖다 줄 때가 조금만 지나면 뭇 놈이 그저 각청으로 , "어메 밥 어메 밥" 하는 소리 비 오렬 제 방죽 개구리 소리도 같고 석양천에 떼매미 소리도 같고 언제라도 밥 들고 들어가도록, "어메 밥 어메 밥" 하는구나.
1) 자식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7.

서로 보며 농탕치니, 흥보의 마누라가 좋은 보물 나오라고 소리까지 먹인 것이 못 볼 꼴을 보았구나. 부정 탄 손님 같이 불시에 틀려서, 손가락을 입에 넣고 고개를 외로 틀고 뒤로 돌아 앉으면서, "저것들 지랄하지. 박통 속에서 나온 세간 뉘 것인 줄 채 모르고 양귀비와 농탕치는고. 당 명황은 천자로되 양귀비에게 정신 놓아 망국을 했다는데, 박통 세간이 무엇이냐. 나는 열 끼 곧 굶어도 시앗꼴은 못 보겠다. 나는 지금 곧 나가니 양귀비와 잘 살아라." 흥보가 가난하여 계집 손에 얻어먹어 가장 값을 못 했으니 호령이나 할 수 있나. 곧 빌기를, "여보소, 아기 어멈. 이것이 웬일인가. 자네 방에 열흘 자면 첩의 방에 하루 자지. 그렇다고 양귀비가 나같은 사람 보려고 만리 타국 나왔으니, 도로 쫓아 보내겠나."
1) 부자가 된 후 흥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1)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놀부가 따로 강탈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의 일하지 않고 베풀고 소비하는 행태로 보아 유산을 받았어도 곧 날려 먹었을 것이다. 일하지 않는 지식인의 전형.

2) 자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형인 놀부에게 얹혀 살면서 따로 일하지 않았다. 이 때에는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었으므로 어디 가서 품이라도 잘 팔거나 했으면 작은 돈이라도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3) 놀부 집에서 쫓겨난 뒤에는, 본인의 욕구에 충실하여 밤일(?)을 열심히 하여 아들을 25명까지 늘림으로써 가산 탕진에 한 몫을 하였으면서도, 일도 구걸도 하지 않고 아내가 구걸해 온 것으로 연명하면서, 늦게 왔다느니 맛이없다는 이유로 아내를 매질하였다.

4)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놀부 집에 도움 청하러 갈 때에도, 낡고 찢어진 것일 망정 갓, 도포 등 온갖 의관을 다 차려 입고 갔다.

5) 이후 생활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노동을 조금 해 보다가 그나마도 나중엔 아내의 품팔이로 먹고 산다.

6) 우연히 로또 대박을 맞아 부자가 되었지만, 돈 나오는 궤를 놀부에게 그냥 넘겨주는 등 재테크는 개판이었다. ('돈을 꺼내도 돈이 계속 생기는 돈궤' 와 '쌀을 퍼내도 쌀이 줄지 않는 뒤주' 가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흥부의 재산은 '지속가능한 재산' 이었을까? 신도시 개발 후 일산 졸부들 중 상당수가 몇 년 내에 가산을 탕진했듯이, 흥부도 재산관리능력이 없어 몇 년 안에 재산 탕진할 가능성이 클 듯.)

7) 부자가 될 때 아리따운 첩실을 들여 조강지처를 사실상 배신했다.

8) 자식에게도 노동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아(뭐, 흥부 본인도 노동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니...) 자식들도 일할 줄 모르는 무능아로 만들어 놓았다(그렇다고 따로 글공부를 시키는 것 같지도 않고)

 

이후 흥부가 로또에라도 당첨된 양 박을 타서 한 재산 모을 때에, 마지막 박에서 나온 것은 아리따운 '첩' 입니다. 이는 마치 당시 사람들이 한 재산 모으면 조강지처 대신 예쁜 첩실 하나 들여 아내를 배신하던 행태를 일반화한 것이겠지요. 첩이 들어오는 것은 흥부에게는 복이겠지만, 지금까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던 가장과 아버지 닮아 일도 안 하는 25명에 달하는 아들들을 먹여 살린 흥부 아내에게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흥부 아내가 '지랄한다' 고 하겠습니까? 흥부... 참으로 안습입니다. 도대체 흥부의 뭐를 본받아야 할까요? 그저 착하게 살고 남 잘 돕고 살면, 일하지 않고 게으름피워도 하늘에서 로또 대박을 내려줄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흥부의 자식들은 20세가 넘어도 일 하지 않고 '어메 밥' 을 외치는, 자립심 없는 캥거루족의 조선시대 버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과연 '농업인력' 이 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흥부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전문적 기술 내지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이를 개선할 뚜렷한 계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물질적 기초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소비의 측면은 높다. 방만한 가족계획에 따른 여럿의 자식은 확실히 가정 내 소비의 요인이 된다. 이렇듯 흥부는 삶의 영위를 위해서 최우선이 되는 경제적 측면에서 무능력하므로 평가절하 되어야 한다. 비록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요인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대적 재평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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